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소영철 의원 외 34명

나. 의안번호 : 제1859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5.27.

라. 회부일자 : 2024. 5.30.

2. 제안사유

○ 현행 조례는 대중교통 요금을 원가 수준, 적자 규모, 수도권

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,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

민 공청회 및 토론회,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정하

도록 하고 있음

○ 그런데, 요금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

한 이용권의 경우,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하여 시장이 자의적

으로 이용권 가격을 정할 수 있음



○ 실제로,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‘기

후동행카드’의 경우,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, 시민

공청회 및 토론회,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음

○ 또한 ‘돌려쓰기’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정

책이 시행되었고, 현재도 뚜렷한 예방 및 단속 대책이 제시되

지 않고 있음

○ 이에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

격산출, 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

항을 포함하도록 하여, 정기·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

관리·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

발행 및 지원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

도록 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6. 4. ~ 2024. 6. 8.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1)

- 대중교통 정기권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에도 대중교통

요금에 준하여 산출근거, 운영 계획, 부정사용 방지 대책

등을 마련하도록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에

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

1) 교통정책과-9920(’24.6.10.) “제324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”

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계획 집행을 위해 수립하는 연차별시행

계획에 대중교통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, 발행 및 지원

계획,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을 포함시켜 서울시가 시행중인 대중

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‘기후동행카드’2)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근

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지원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

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○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

의 교통비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

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‘기후동행카드’를 시범 도입하여 운

영하고 있음

○ ‘기후동행카드’는 서울권역 대중교통(지하철, 버스) 및 따릉이를

월 65,000원으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

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 지 70일만에 누적판매 100만장을 돌

파3)하는 등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

2) 기후동행카드: 서울권역 대중교통(지하철, 버스), 따릉이를 월 6만 5천원으로 무제한 이용



○ 서울시는 ‘기후동행카드’ 시범사업으로 ’24년에 총 401억(1~5월

까지 시범사업비 400억, 효과분석용역비 1억원)을 편성하였으나,

’24.5월 기준 예상 판매량의 2배를 넘어섰고, 이번 추가경정예산

을 통해 부족분과 본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4)하는 등 이용 수

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
○ 다만, ‘기후동행카드’는 시행 초기부터 실물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

우려, 월 65,000원 요금에 대한 적정성 논란 등 여러 개선점 또

한 공존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

안을 도출 후 본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5)이라고 밝힌 바 있고,

특히 실물카드의 부정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홈페

이지 카드 미등록 시 충전 불가 등을 시행중이나 현장에서는 정

당한 카드 사용자인지 확인하기가 곤란해 단속이 쉽지 않은 점,

당초계획6)보다 실물카드 판매량이 높은 점7) 등 실물카드 부정사

용에 대한 실제 현장 적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짐

3) 기후동행카드 누적 100만장 판매..평일 이용자 50만명 넘어서-서울특별시 보도자료(’24.4.8.)

- 누적 카드 판매수: 1,037,027장(모바일 508,603장, 실물카드 528,424장)

4) 서울특별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

- 기후동행카드 운영: 69,684백만원

5) 저탄소 교통복지 도시로 도약 「기후동행카드」시범사업 추진계획(교통정책과-16627호, ’23.9.27.)

- ‘기후동행카드’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 분석 등 평가 실시

-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, ’24.7월 본사업 계획에 반영

6) 저탄소 교통복지 도시로 도약 「기후동행카드」시범사업 추진계획(교통정책과-16627, ’23.9.27.)

- 기후동행카드 운영방안: (구매) 원칙: 모바일 카드 발급

7) ’24.5월 기준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 142만 9,695장(이중 실물 60만 4,761장, 42%)

활성화 카드 현황 588,605장(모바일 191,820장, 실물 396,785장)



○ 서울시는 ‘기후동행카드’ 확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본사업을 추

진할 예정이며, 수도권 확대, 청년할인, 리버버스 이용, 관광객을

위한 단기권 출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8)으로 기후동

행카드 이용자에 대한 추가 혜택 등으로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

날 것으로 예상됨

○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‘기후동행카드’와 같은 이용권의 가격 산출기

준, 부정사용 단속 및 방지대책9)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연차별시행

계획에 반영하여 사전에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

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

8) ’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‘기후동행카드 운영’ 세부산출근거

- 본사업(7~11월): 45,000백만원 - 단기권 출시: 3,825백만원

- 수도권 확대: 1,620백만원 - 청년할인: 18,900백만원

- 리버버스 연계할인: 313.8백만원 - 기타수수료 등: 25.2백만원

9) 4개월간 부정 사용 0건? 단속 사각지대 놓인 기후동행카드-세계일보(’24.6.4.)


